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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상장사엘브이엠씨홀딩스 (이하 'LVMC')가국내주요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유치하며중장기성장기반을강화했다.

LVMC는 29일 국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주요 투자자인 JB우리캐피탈과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가 공동 운용(Co-GP)하는 펀드로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메자닌(Mezzanine)투자유치에성공했다.이번투자는 LVMC의실적개선세와신사업

확대에대한기대감이반영된결과로유수의국내주요기관출자자(LP)들이참여했다.

이번에조달된자금은운영자금및신사업투자에집중투인된다.특히차량오더

무역금융지원확대를통한영업효율제고와실적개선확대는물론,현재진행중인

유통사업(노브랜드및이마트24)강화및추가지분취득등핵심사업의경쟁력제고에

주력할계획이다.

회사관계자는"LVMC가제조중심기업에서종합모빌리티·유통그룹으로의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투자는 기존 자동차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과 신사업 성장

잠재력을 시장이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생산·유통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사업 가시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엘브이엠씨홀딩스는 라오스,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

주요시장에서안정적인생산및판매네트워크를구축해왔으며최근재무구조개편을

통해수익성중심의체질개선에집중하는등안정적인흑자기조를이어가고있다.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33억원(전년 동기 대비 49.8% 증가), 영업이익은

186억원(142.1%증가),당기순이익은58억원으로전년대비뚜렷한실적개선세를보였다.

28일 공시된 실적에 따르면, 엘브이엠씨홀딩스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3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583억원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전년 6억원에서 691%성장하며큰폭의개선을달성했다.누적기준역시

매출2,862억원(▲48%),영업이익237억원(▲185%)으로뚜렷한상승을보였다.

당기순이익은 3분기 48억 원으로, 영업이익 개선이 순이익까지 안정적으로

반영되며수익구조의질적개선이이루어진모습이다.

(중략)

회사관계자는“3분기가계절적비수기임에도불구하고호실적을이어간점이의미

있다”며“국가별고객수요를반영한차종포트폴리오가영업이익개선을이끌었다”고

설명했다.라오스에서는스테디셀러인현대 H-100을중심으로현대·기아차의판매가

전년동기대비25%증가했으며, 10월에는기아의소형SUV ‘소넷(Sonet)’을출시해현지

수요에맞춘신규모델을선보였다.

베트남에서는 자사 상용 브랜드 ‘테라코(Teraco)’가 분기마다 꾸준한 판매 성과를

내고 있다. 인기 모델인 미니트럭과 미니밴을 비롯한, 현지 핵심 시장인 2~3.5톤급

상용차도연초목표를모두초과달성하며견조한실적을유지했다.한편,미얀마에서는

3분기 출시한 현대자동차 ‘커스틴(Custin)’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초도 물량이 전량

판매된데이어추가주문까지확보되면서안정적인판매흐름이이어질전망이다.판매

확대와함께비용효율이개선되며수익성제고에도힘을보탰다는평가이다.

(이하생략)




